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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Factors Affecting Anxiety about Food Hazards of Older Persons: 

a Gender Comparison

이성은1

Sungeun Lee
1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의 식품위해에 대한 불안 수준을 파악하고 성별을 구분하여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
으며, 연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7,870명이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상태, 
환경에 대한 불안,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과 식품위해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건강상태, 환경에 대한 불안,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이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과 소득은 여성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사능에 대한 불안, 농약 및 화학비료에 대한 불안, 수돗물에 
대한 불안과 같이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불안은 모두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 식품위해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는 식품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식품위해와 관련된 교육에 있어 성별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어 : 노인, 환경불안, 식품위해, 식품불안, 성별비교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anxiety about food hazards of older adults and identified factors 
affecting anxiety about food hazards of older persons by gender. For this study, 2018 Social Survey data 
from Statistics Korea were analyzed and study sample consists of 7,870 older adults aged 65 and over.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demographic factors, health status, 
anxiety about environment, perceived compliance levels of others and anxiety about food haza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health status, anxiety about environment, perceived compliance levels of 
others had significant effects on anxiety about food hazards of older adults. Also, education level and 
income had significant effects on food hazards of female older adults only. Particularly, all factors related 
to environmental anxiety like anxiety about radioactivity, pesticide/chemical fertilizer, and tap water had 
significant effects on anxiety about food hazards, and anxiety about tap water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hat affected anxiety about food hazards.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is a need for 
intervention to improve food safety and to decrease anxiety about food hazards of older adults and gender 
should be considered in education about food haz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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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1년 현재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39.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고령화와 함께 노인계층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며,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노년기가 강조됨에 따라 노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2].

건강은 활발한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조건으로서 노인의 삶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식품은 매일의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식품과 관련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식품 확보의 어

려움과 같은 식품 미보장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으나 [3][4], 식품의 위해성에 대해 노인이 인

지하는 불안감이나 이와 관련된 요인들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경제발전에 따라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며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의 

해소와 신뢰확보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5]. 방사능이나 식품첨가물 등과 관련된 식품의 

안전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 위해에 대한 불안은 대표적인 사회적 

불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6].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실제적인 위험보다 증폭된 위해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

이나 정보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미인지 모두 비합리적 행동을 초래함으로써 궁극

적으로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노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식품에 대한 노인의 인식

에 관해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식품위해에 대한 불안은 식품의 구

매와 섭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요인들이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감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식품위해에 대한 불안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6][7],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성별에 따라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Vol.10, No.2, April (2021)

197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 원자료로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하여 분석한 

2차 자료 분석 연구이다. 2018년 사회조사의 경우 전국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전

국적 조사로 식품위해에 대한 불안감 및 환경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8], 본 연구의 목적

에 적합한 자료로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사회조사 응답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추출하였으며 총 7,870명의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분석된 모든 변수의 측정도구는 2018년 사회조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먼저 종속변수는 식품위해 불안으로 우리 사회가 불량식품이나 식중독 등 먹거리 분야에 있어 어

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의 경우 매우 안전

하다(1)부터 매우 안전하지 않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식품위해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소득을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상태, 환경적 요

인인 방사능, 농약 및 화학비료, 수돗물에 대한 불안, 그리고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으로 구

성되었다. 연령은 만 나이가 사용되었고, 교육수준의 측정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1)부터 대학교 졸

업 이상(4)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혼인상태의 경우 

유배우자(1)와 그 외 기타(0)로 구분되었다. 소득은 월평균 가구소득을 의미하며 100만원 미만(1)부

터 700만원 이상(8)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상태는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관한 주관적 평가

로서 응답은 매우 좋다(1)부터 매우 나쁘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를 역코딩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불안은 방사능, 농약 및 화학비료, 수돗물에 대해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는

지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어 전혀 불안하지 않다

(1)부터 매우 불안하다(5)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불안의 수준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은 다른 사람들이 평소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

는지를 질문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어 아주 잘 지킨

다(1)부터 전혀 지키지 않는다(5)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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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2.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SAS 9.4 통계 패키지가 활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인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 변수의 전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통해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의 전반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 셋째,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식

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발생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를 확인했으며, VIF 값은 2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노

인이 43.1%를 차지했으며 여성노인이 56.9%를 차지해 여성노인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의 경우 평균 74.1세(sd=6.7)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평균 .4(sd=.5)로 나타

났으며, 혼인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2.4%, 기타의 경우가 37.6%로 유배우 노인의 비

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2.2(sd=1.4)로 나타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약 100-200만

원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의 경우 평균 2.7(sd=1.0)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Variables Mean SD %

Age 74.1 6.7

Education .4 .5

Marital status
Married 62.4

Other 37.6

Income 2.2 1.4

Health status 2.7 1.0

Anxiety about radioactivity 3.3 1.0

Anxiety about pesticide/chemical fertilizer 3.3 1.0

Anxiety about tap water 2.8 .9

Perceived compliance levels of others 2.7 .8

Anxiety about food hazards 3.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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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요인에 대한 불안을 살펴보면 방사능의 경우 평균 3.3(sd=1.0), 농약 및 화학비료의 경우 

3.3(sd=1.0), 수돗물의 경우 평균 2.8(sd=.9)로 나타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방사능이나 농약 및 

화학비료에 대한 불안감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의 경우 

평균 2.7(sd=.8)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식품위해 불안은 평균 3.0(sd=.9)으로 나타났다.

3.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식품위해 불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교육수준, 소득, 방사능에 대한 불안, 농약 및 화학비료에 대한 불안, 수돗물에 대한 불안, 그

리고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은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과 건강상태는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Table 2] Correlation Analyses of independent variables and a dependent variable

(a) (b) (c) (d) (e) (f) (g) (h) (i) (j)

Anxiety about food 
hazards(a)

1

Age(b) -0.049*** 1

Education(c) 0.062*** -0.330*** 1

Marital status(d) 0.001 -0.294*** 0.299*** 1

Income(e) 0.059*** -0.192*** 0.230*** 0.160*** 1

Health status(f) -0.042*** -0.244*** 0.256*** 0.152*** 0.231*** 1

Anxiety about 
radioactivity(g)

0.246*** -0.086*** 0.076*** 0.027* 0.076*** 0.018 1

Anxiety about pesticide 
/ chemical fertilizer(h)

0.260*** -0.089*** 0.080*** 0.016 0.058*** 0.021 0.537*** 1

Anxiety about tap 
water(i)

0.256*** -0.079*** 0.073*** 0.006 0.071*** 0.013 0.399*** 0.526*** 1

Perceived compliance 
levels of others(j)

0.139*** -0.066*** 0.042*** 0.033** 0.015 -0.041*** 0.071*** 0.102*** 0.078*** 1

*p<.05, **p<.01, ***p<.001

3.3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간 비교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

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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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간 비교

  [Table 3] Factors Affecting Anxiety about Food Hazards among Older Persons: A Gender Comparison

Male Female

b β b β

Age -0.0020 -0.0143 -0.0009 -0.0076

Education 0.0522 0.0292 0.1073 0.0564***

Marital status -0.0148 -0.0062 -0.0270 -0.0158

Income 0.0204 0.0333 0.0234 0.0399**

Health status -0.0714 -0.0808
***

-0.0407 -0.0437
**

Anxiety about radioactivity 0.0878 0.1028*** 0.1177 0.1350***

Anxiety about pesticide/chemical fertilizer 0.1115 0.1163*** 0.0940 0.0983***

Anxiety about tap water 0.1217 0.1294*** 0.1294 0.1424***

Perceived compliance levels of others 0.1151 0.1156*** 0.1008 0.0951***

R2 .1127 .1193

Adjusted R2 .1104 .1175

F 47.76*** 67.21***

**
p<.01, 

***
p<.001

먼저 남성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건강상태, 방사능에 대한 불안, 

농약 및 화학비료에 대한 불안, 수돗물에 대한 불안, 그리고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노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식품위해 불안 수준이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불안에 있어서는 방사능, 농약 및 화학비료, 수돗물에 대

한 불안 모두 식품위해 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사능, 농약 및 화학비

료, 수돗물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식품위해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의 경우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식품위해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수돗물에 대한 불안, 농약 및 화학비료에 대한 불안, 타인

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 방사능에 대한 불안, 건강상태 순으로 남성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노인의 경우 식품위해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교육수준, 소득, 건강

상태, 방사능에 대한 불안, 농약 및 화학비료에 대한 불안, 수돗물에 대한 불안, 그리고 타인의 준

법수준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노인의 식품위

해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식품위해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 남성노인과 마찬가지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식품위해 불안 수준이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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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요인에 대한 불안의 경우 방사능, 농약 및 화학비료, 수돗물에 대한 불안 모두 식품위해 

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사능, 농약 및 화학비료, 수돗물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식품위해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

에 있어서는 타인의 준법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식품위해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수돗물에 대한 불안, 방사능에 대한 불안, 농약 및 화학비

료에 대한 불안,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 교육수준, 건강상태, 소득 순으로 여성노인의 식품

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이 인지하는 식품위해 불안의 수준을 살펴보고,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식품

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들은 식품과 관련된 안전성

에 있어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안전에 대한 확신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먹거리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우리사회에서 먹거리가 단순히 생존에 국한된 이

슈가 아니며 건강과 안전이 중요한 가치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먹거리와 관련된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유의미한 요인들은 건강상태, 방사능에 대

한 불안, 농약 및 화학비료에 대한 불안, 수돗물에 대한 불안, 그리고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

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불안은 모두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에게서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 식품위해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매일 일정량의 물을 평생 마시게 되므로 먹는 물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미량일지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으며, 수돗물을 음용수로 이용하는데 대

한 우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11].

그러나 수돗물 음용의 활성화는 개인적인 경제적 혜택 뿐 아니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도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12]. 본 연구에서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식품위해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점은 수돗물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부

족은 노인의 식품위해에 대한 불안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에 사용되

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위한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음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농약 및 화학비료에 대한 불안도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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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안전성과 관련된 소비자의 잔류농약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편이며 주로 채소, 과일, 곡류의 잔

류농약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채소의 잔류농약을 우려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3]. 이와 관련해 잔류농약의 위해성 및 세척방법별 잔류농약

의 양 등에 관한 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3].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노인일수록 식품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및 화학비료가 노인의 만성질

환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식품섭취시 잔류농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에 노

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양한 만성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노인의 경우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안전 문제에 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이 인지하는 식품위해와 관련해 수돗물, 방사능, 농약 및 화학비료와 같

은 환경적 요인에 대한 위험 지각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정확한 정보제공과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

는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예방적 행동 및 생활양식 등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

다.

또한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식품위해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난 점은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식품안전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14]와 유사하다. 가공산업으로서의 식품 생산체계에서는 식품생산 과정에서 수많은 

단계가 존재함에 따라 국가의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가 어려우며, 글로벌 먹거리 생산체계에서는 

개별 국가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신뢰는 더욱 어렵

다고 할 수 있다 [10].

수입식품의 오염, 식품의 제조와 포장 과정에서 사용되는 첨가물,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들의 유

통 등 식품안전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소비자

들의 불안을 유발하게 된다 [15]. 따라서 식품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의 강화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

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분석결과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성별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노인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교육수준과 소득이 식품위해 불안감을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변수로 나

타났으나 남성노인의 경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식품안전 체감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4], 본 연구에서는 여

성노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식품위해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육수준은 경제적 요인 및 먹거리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능력과 관련되어 먹거리 불안 

및 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16]. 이러한 점에서는 소득 및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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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경우 식품위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제한됨으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낮을 가

능성도 추측해볼 수 있다.

소득,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여성노인의 식품위해에 대한 불안과 연관됨을 보여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노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식품위해에 대한 인지된 불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의 차이는 이들의 식품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영양 및 건강상태에 불

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는 식품위해에 

대한 불안의 영역에 있어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소득 및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식품위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거 여성노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영

양소 섭취량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17], 여성노인 중 독거노인과 같이 사회적 지

지망이 부족하고 정보제공의 통로가 제한되어 있는 대상은 고위험 집단으로 설정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 정보제공을 위해 교육내용의 구성이나 교육의 방법과 같은 구체

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여성 노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식품 위해 불안과 관련

된 환경에 대한 인식 등 관련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

한 소득과 교육수준별로 식품 위해 불안의 원인과 인식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

적 방향 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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